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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컴텍, 국내 장갑차·수출형 K2 전차 장갑 양산 물량 발주 확보… 

올해 사업 실적 기대감 확대 

▶ 국내, 차륜형지휘소용 장갑차·30mm 차륜형대공포 장갑차 부가장갑 양산 물량 확보 

▶ 수출형 K2 전차 성능개량 버전 일부 물량 양산 발주 확보…국내외 주력 플랫폼 공급 확대 

▶ 계획된 양산 물량 확보 및 생산 착수로 올해 매출 성과 달성 청신호 

 

<2026-06-08> K-방산 방탄 솔루션 기업 삼양컴텍(484590, 대표이사 김종일)이 국내 장갑차 부가장갑 

양산 물량과 수출용 K2 전차 특수장갑 양산 발주를 잇달아 확보하며 양산 물량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삼양컴텍은 최근 현대로템으로부터 차륜형지휘소용 장갑차 부가장갑 발주 약 22억 원 규모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30mm 차륜형대공포 장갑차 부가장갑 발주 약 33 억 원 규모를 

확보하며 국내 장갑차 부가장갑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수출형 K2 전차 관련 양산 물량도 확보했다. 삼양컴텍은 현대로템으로부터 K2 전차 수출과 

관련된 전차 특수장갑에 대해 양산 발주를 확보했다. 해당 물량은 본 계약에 앞서 일부 양산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성능개량 버전 일부 물량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K2 전차 성능개량 버전은 현지 운용 환경과 요구 성능을 반영한 수출형 성능개량 모델로, 기존 K2 

전차 대비 강화된 방호 성능이 요구된다. 삼양컴텍은 이번 양산 발주 확보를 통해 전차 특수장갑 

분야에서 축적해온 기술력과 공급 안정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추가 수출 물량 확대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삼양컴텍의 주력 기동장비 방탄∙방호 플랫폼의 양산 발주가 계획대로 확보되고 있는 만큼, 올해 매출 

성과 달성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는 확보된 양산 물량을 안정적으로 납품하는 동시에, 

신규 수출과 기술 고도화를 통해 성장 기반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삼양컴텍 관계자는 “차륜형 장갑차와 수출형 K2 전차 등 주요 플랫폼의 양산 발주가 계획대로 

확보되며 올해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확보된 물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납품을 통해 매출 

성과를 실현하는 한편, 해외 수출과 기술이전 사업 확대를 통해 K-방산 핵심 파트너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